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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국무회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양곡 수급 전망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과 매입 가격 등을 포함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쌀 비축 물량*은 40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물량은 3.5만 톤 수준이다. 

  * 매입 물량(만 톤): (‘22) 45 → (‘23) 40 → (‘24) 45 → (‘25) 43 → (‘26p) 40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

(40㎏ 조곡 기준)당 6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정액제(3만 원)로 운영해 왔던 중간정산금을 2024년에 

4만 원으로 인상한 데에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산지쌀값 동향,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이번 

인상을 통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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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올해는 친환경 벼에 대해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고,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 무료급식

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방식) 친환경벼 중 단백질 함량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단백질 함량 수치가 낮은 

상위 30%의 농가에 등급별 가산금(매입가의 5%p)을 인센티브로 지급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하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 공공비축 매입 제한 다수확 품종: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아울러, 올해 양곡연도 말(2026년 10월 말) 예상되는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는 71만 톤으로,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및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하여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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